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중단하라!

1.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2017. 7. 28)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

럴에 보관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하

겠다고 밝혔다. 

2. 그러나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정상 발사의 경우 사거리 1만km로 추정된다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다. 사드 미사일은 ICBM 요격용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서 한국 배치 사드 미사일로는 사거리와 고도, 속도가 맞지 않아 애초부터 북한의 ICBM 요

격이 불가능하다. 

북한 스스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듯이 미국을 겨냥한 북한

의 ICBM 발사에 대해 직접적 안보 위협의 대상도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더 호들갑을 떠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

다는 것은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논란과 불법 논란을 그대로 

묻어두고 사드 배치를 굳히기 하겠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기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공사 강행 방침에 이어 4기의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한낱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제대

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던 자신의 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다.  

5. 문재인 정부는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굴복이 아니

라 또 다른 맞대응을 야기하여 한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게 될 것이며 문재인 정

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6. 사드 배치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북핵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켜왔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연습의 축소와 중단으로 북

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에 드리운 암울한 핵대결을 막고 전쟁 위기

를 극복하여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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